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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사 박물관은 모든 사람을 위한 자연 과학 교육장의 역할을 가장 충실히 수행할 

수 있는 기구이다. 이곳은 정확하게 연구된 자연 표본과 함께 모형과 디오라마 같은 시

청각 교육 자료를 잘 갖추고 있어서 누구나 손쉽게 자연과 대화할 수 있는 교육장 역할

을 한다. 

현재 우리 나라 국민들의 경제와 지식 수준이 올라가면서 자연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

가 대단한데 이럴 때 잘 갖추어진 자연사 박물관이 있다면 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

수 있다고 본다. 필자가 미국 국립 자연사 박물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많은 한국 관람

객을 만났으며 그들 대부분이 이러한 박물관이 우리 나라에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다. 그

때가 벌써 13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할 것이다. 

이러한 욕구 때문인지 자연사 박물관이나 그 유사 간판만 달면 관람객으로 문전 성시

를 이룬다. 그리고 현재 여러 지역에서 자연사 박물관이나 그 역할을 담당하는 석탄 박

물관, 과학관, 과학교육관 등을 우후 죽순처럼 건립하고 있다. 그리고 공룡 알이 발견된 

지역,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지역, 생태계가 잘 보존된 늪지 등 많은 지역이 자연사 박물

관을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립 자연사 박물관 설립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

다. 

역사 박물관에 자기 나라의 고유한 문화 유산을 전시하듯이 자연사 박물관도 그 나라 

고유의 자연 표본을 주로 전시해야 한다. 다만 전문가가 직접 탐사하여 표본을 수집하여 

연구한 경우 외국 표본도 얼마든지 전시할 수 있으며, 외국 박물관과 전시물을 교환하거

나 기증 받아 외국의 특이한 자연 표본을 소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. 그러나 외국

의 자연 표본 시장에서 출처가 정확지도 않은 것을 사와서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하는 예

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.

우리 나라에 바람직한 자연사 박물관이 세워지길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



안하고자 한다. 자연사 박물관은 일 이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 기다리면서 

자연 표본을 적극적으로 모아야 한다. 대학과 연구소 또는 개인 중에 자연 표본을 수집

하고 연구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연구비를 지급한 후 의무적으로 그 목록과 설명서를 

첨부한 표본을 제출 받아야한다. 이렇게 모은 자연 표본을 정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

보존-보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, 자연 표본과 관련된 교육 자료를 끊임

없이 개발해야 한다. 이렇게 모은 자연 표본과 연구-교육 자료가 넘쳐 보관할 장소가 부

족한 시점에서 자연사 박물관을 설립해도 늦지 않다.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하

는 미국의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사 박물관도 이러한 과정

을 거쳐 현재에 이른 것이다. 


